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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들 인물 나네

어린시절 어머니는 고향 마을 목화밭에서 채 피지 않아,

버려진 목화를 이삭 줍듯 거두어왔습니다.

좋은 목화는 가을 수확기에 농가에서 모두 따 거둬들였지만,

그것은 늦가을의 된서리를 맞고 제대로 솜털이 피어나지 않아

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날 며칠 동안이나 밤을 지새우며.

솜털을 탔고 물레를 돌려 실을 자아냈습니다, .

그리고 직접 베틀로 무명을 짜서 옷을 지었습니다.

처음부터 솜의 질이 좋지 않는 까닭에 무명천은

마치 삼베처럼 거칠었습니다.

설날이 되어도 아들에게 화려한 색동옷을 사 입힐 수 없었던 어머니는

비록 거친 옷이지만 직접 만들어서 물감을 곱게 들여 입혀주셨습니다.

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.

우리 아들 인물 나네" !"

내가 입은 것은 단순한 무명옷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

정성이었습니다.

학교 운동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느라 흙을 지게로 운반하는 시간에는

그 옷을 벗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만드신 옷이 해어질까.

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지게를 지고 흙을 나르다 보니.

어깨에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.

어머니는 피명이 든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또 한 번 눈물을

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옷은 거칠고 등은 아팠어도 나는 행복한.

아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이 씨줄이 되고.

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날줄이 되어 죄인을 살리신

생명의 옷이 되었습니다.

생각해 보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지!

그 감격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아들 인물 나네 하시는" !"

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.

출처 눈물을 먹은 마을 이중표- /


